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안전하고 재밌게 환경교육을 이야기공

연 행사(온라인 토크콘서트)로 배울 수 있는 '환경방학 프로젝트, 함께 그리는 그린'을 8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생방송으로 1시간 동안 개최한다.

※ 환경방학 프로젝트: 2018년부터 환경부와 교육부가 함께 진행하는 행사로 여름방학 동

안 학생들이 환경소양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과 환경체험 과정을 운영

하는 사업

이번 행사는 최근 '쓰레기 줍기 도전(챌린지)'에 참여한 가수 '마미손'과 지구의 환경을 지키

기 위해 화보를 공개한 가수 '산이'가 참여하여 환경에 관한 퀴즈, 노래, 고민 해결 등 청소

년들이 환경문제를 고민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 형태의 생방송으로 선보인다.

※ 쓰레기 줍기 도전: 에스케이그룹(오케이캐시백)에서 시작한 환경보호 운동으로 100보를 

걸으며 쓰레기를 주울 때마다 환경단체에 기부금이 쌓이는 기부 운동

특히 기후변화, 폐플라스틱, 환경분야 직업 등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주제와 학생들

이 평소 고민하고 있던 환경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동영상 공식채널과 환경교육포털

(www.keep.go.kr) 게시판을 통해 볼 수 있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를 검색하여 공식채널로 직접 접속해도 가능하다.

최근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환경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각종 환경교육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경방학 프로젝트, 환경동아리 운영, 우수환경도서 대상 독후감 공모전, 환경교육 교재·교

구 보급 등을 온라인 상에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막고 학생들이 즐겁게 환경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했던 환경방학 선포식, 환경캠프 등을 대신하여 환경보호에 관심이 

높은 유명인을 초청하여 이번 생방송 영상 행사를 마련했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코로나19로 학생들과 대면하는 환경교육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면서,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재미있게 환경교육을 접하고 코로나19로 늘어난 

가정내 폐플라스틱 줄이기 등 친환경 생활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하여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가수 마미손, 산이와 함께 하는 생방송 영상 행사 '이야기공연(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